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로봇 및 빅테이터 등의 기술 

발전은 보건 의료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1], 대학 교육에서도 지식 공급이 교수자 중심에서 소

비자인 학생으로 변화하고 있고, 학습자의 능동적 역할이 강

조되고 있다[2]]. 또한, 사회 환경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합적이고 만성질환이 증가하

고, 의료서비스의 고급화와 다양성이 확대되어 간호사의 역

할도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3]. 간호 교육기관도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새

로운 교육목표, 학습 성과 설정 및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하여 

전문가적 실무 수행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다

양한 학습 참여 기회를 부여하여 학습자 중심의 체계적인 교

육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4]. 대학에서도 지식정보화 사

회에서 요구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강조되면서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지식을 추구하는 학습공동체에 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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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 증대되고 있고[5], 특히, 간호 이론 교육에서는 ‘통합 교

육과정(integrated curriculu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6]. 따라서 통합 교육 과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각 대학

은 능동적인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습자들이 주도적으로 학

습하면서 지식과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학습’과 ‘동아리’라

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학습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5].

학습동아리는 특정 학습에 흥미 및 관심을 가진 개인들에 

의해 구성된 소규모 집단으로, 주로 학습에 대해 자발적 동기

를 가지고 참여하며, 팀원의 발전 및 학습공동체 구현을 추구

한다[7]. 그리고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

여, 지식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8]. 이런 긍정적

인 영향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전문

직 의료인의 양성을 위해서 간호 이론 과목에서도 단순한 지

식 전달을 위한 강의보다, 구성주의 관점의 입체적 교육을 제

공할 필요가 있다[9]. 선행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에게 단순

한 강의식 수업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구성주의적 교수 학습 

방법의 활용을 통해 간호대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고, 간호지

식을 구성해 나가는 학습경험을 하는 것이 간호사가 되어 가

는 과정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10].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동아리 활동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

여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 또는 팀 조직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졸업 후 직장생활에서의 

전문성 개발 촉진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한다[11]. 따라서 

간호대학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여 

학습한 경험은 전공과목, 임상 실습 및 취업 후 임상 직무에 

필요한 학습역량을 키우는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호대

학생들의 학습동아리 참여에 관한 양적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참여 활동은 학습에 대

한 동기유발 및 흥미를 높여 책임감을 가지게 하여 학업 성취

도를 거둘 수 있는 학습활동이라고 한다[12]. 약리학수업과 

관련된 질적 선행연구에 의하면 성찰일지 작성이 약리학 수

업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과 반성적 사고와 행동 변화를 위한 

교육에 효과적이다[13]. 약리학 수업에 대한 사전학습 준비

가 되어 있지 않거나,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약리학 

수업에 흥미를 잃게 되고, 약리학 지식을 제대로 쌓을 기회를 

놓치게 되고, 이후 전체적인 간호 전공과목 및 임상 실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14]. 그러나 현재까지간호대학생의 약

리학 학습동아리에 대한 활동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미흡

하고, 그들의 경험을 확인한 연구가 부족하여, 본 연구를 통

하여 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에 기존의 

이론적 범주와 관점을 대입시키지 않고, 총체적인 이해를 바

탕으로 한 체계적인 질적자료 분석 방법으로서, 참여자의 관

점에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Elo와 Kyngäs[15]의 귀납적 접

근법을 적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약리학 학

습동아리에 참여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그 의미

를 확인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를 통해서 간호

대학생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

공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들이 약리학 학습동아리 활

동의 참여 경험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기술하고자 한다. 참

여자들이 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 동아

리 학습활동에 대한 참여 경험 및 공동 학습을 완성해 가는 경

험을 탐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이 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

여한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귀납적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한 질적연구이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교내에서 실시하는 멘토-멘티 전공 심

화형 학습공동체 모집(약리학 학습동아리 팀)에 지원하여 선

발된 4팀(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간

호대학 2학년 재학 중이며 약리학 학습동아리 경험이 있고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학생 총 15명이다. 참여자의 기

본조건은 C시에 소재한 K대학 간호학과에 개설된 약리학 과

목 수강을 종료하였고, 약리학 학습동아리에 참여했던 간호

대학생을 대상으로 목적적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질적자료

의 적절성과 충분성의 원리[16]에 따라 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을 풍부히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자를 선별하

려고 노력하였다. 본 연구모집 공고문을 접하고 연구의 목적

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자로 

재학생 8명, 복학생 5명, 편입생 2명으로 총 15명으로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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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으로 시행하였다.

3.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8년 2월 2일부터 5월 31일

까지였다. 자료수집방법은 개인 면담, 심층 면담, 메모 및 일

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지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참여자로 수

집된 내용 및 면담자료는 익명화하여 처리할 것임을 설명한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면담은 편안한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연락을 취하여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선택하였

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면담 장소로 학생들이 원하는 조용한 

학교 근처 카페를 이용하여, 참여자가 편안하고 비밀보장이 

유지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직접 개별 면담을 진행

하였다. 참여자들의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에 대한 개별 면담

을 1회(30∼60분) 실시하고, 참여자들의 허락하에 면담내용

을 녹음하였다. 면담내용은 처음에는 개방적이고, 반구조적 

질문형식으로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일상적인 대화, 학교생

활 만족도 등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대화를 진행하면서 하였

다. 면담자료의 충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층 면담 단계에서

는 참여자들이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에 대한 정보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였다. 면담 후 일반

적 특성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참여자의 개별 면담이 종료된 당일 컴퓨터를 이용해 직접 

필사하였다. 

참여자의 개별 면담에 사용된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ㆍ간호대학생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의 의미는 무

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ㆍ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ㆍ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에서 나타난 팀원의 학습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ㆍ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가장 기억

에 남는 경험(긍정적 혹은 부정적)은 무엇입니까?’

ㆍ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 전과 후 달라진 학습 태도의 차

이점은 무엇인가요?

ㆍ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간호대학생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을 기술하고, 이해하는 연구로 Elo와 Kyngäs [15]

가 제시한 귀납적 질적 내용분석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정으

로 수행하였다. 첫째, 주요 진술문 확인 단계로써, 연구자는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참여자와의 면담내용을 필사였다. 그 

후 필사된 모든 진술문을 읽고, 원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를 하였다. 원자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면담 때 작성 한 

현장 노트와 메모를 참고하여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참여자

들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경험에 관련된 의미가 있는 문장을 

확인하였다. 또 이 과정에서 핵심 진술문을 문장과 문단 단위

로 선택하여 줄간(line-line) 분석 통해 1차 개방 코딩을 하였

다. 둘째, 개방 코딩 단계로 참여자들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경험에 대한 주요 진술문과 1차 개방 코딩을 바탕으로 코드 

및 코딩지를 작성하여 제목(heading)을 붙였다. 셋째, 범주 

생성 및 추상화 단계로 도출된 개방코딩 목록에 포함된 개념

이나 문구의 비슷한 세부 코드들을 그룹화(grouping)하였

다. 범주를 더 높은 차원의 제목(heading)으로 유사성과 차이

점을 비교하고, 확인하여 그 의미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여 

하위범주(sub-category)로 추상화하였다. 하위범주(sub- 

category)는 그 의미와 특성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및 확

인하여 통합한 후, 그 의미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여 범주

(category)로 추상화하였다. 범주는 다시 그 유사성과 차이점

에 따라 통합한 후, 그 의미에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여 대범주

(main category)로 추상화하였다. 자료 분석의 둘째와 셋째 

단계에서는 질적연구 전문가 교수 1명과 같이 분석 결과를 

도출하였고, 분석 결과 중 이견이 있는 경우 토의를 거쳐 조정

하였고, 범주 생성 및 추상화도 함께 모여서 진행하였다. 필

사된 개인 면담 기록지는 A4용지 75장 분량이었다.

5. 연구자의 준비

연구자는 대학원 과정에서 질적연구 방법론을 수강하였으

며, 문화기술지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질적 논문으로 질적 내

용분석, 문화기술지 및 현상학적 연구 등 다수의 연구를 수행

하고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경험이 있다. 현재 부울경 질적 

연구학회 회원으로 질적연구 콜로키움 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국 질적연구 학회 회원으로 학회에서 개최

하는 학술대회에 참여하여 질적연구의 분석 방법에 대한 식

견을 넓히고자 노력하면서 질적연구의 도구로서 연구자 준

비를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현재 간호대학에서 간호교육을 

하고 있고, 약리학 과목에 대한 강의경력은 10년 이상이다.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를 위한 전문적 역량을 갖추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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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6. 연구의 타당성 확보

연구의 타당성은 Guba와 Lincoln [17]가 제시한 질적연구

의 평가 기준인 사실적 가치, 적용 가능성, 일관성, 중립성을 

고려하여 확보하였다. 사실적 가치를 충족하기 위해서 참여

자들은 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에 참여 중인 자로 선정하였

다. 연구자는 연구 문제와 관련하여 참여자에게 개인 면담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면담내용 중 불충분한 것은 추가 

면담을 하였다. 연구자는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료

의 내용을 3회 이상 읽었으며, 분석내용 또한 3회 이상 점검

한 후 빠진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였다. 참여자의 진술이 왜곡

되거나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지 않도록 자료로부터 추출

된 결과를 시간을 두고 다시 반복하여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

쳤다. 또한 자료 분석 결과는 본 연구의 경험을 잘 이야기 할 

수 있는 참여자 3명에게 자신들의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하였다. 적용 가능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였다. 자료 분석과

정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충분히 나타내는지를 확인하고 

자료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였다.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 있

어서 참여자 2명에 대해서는 확인 할 부분이 있어 추가로 개

인 면담을 통해 자료를 보완하였다. 자료 수집 및 분석과정은 

일관성을 충족하기 위해서 자료를 자세히 기술하였고, 범주

화 과정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적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많

은 질적연구 전문가 교수 한 명에게 자료 분석 전 과정에 대한 

조언, 비평 및 피드백을 받으면서 기술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자료에서 범주를 도출하고 이를 비교․검토하면서 수정작업

을 거쳐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립성을 충족

하기 위해서는 분석과정에서 연구자가 연구에 대한 가정, 편

견 등을 가지지 않도록 주요 진술문의 도출과 개방 코딩 및 범

주화 과정에서 자료들을 메모하고 상호 비교하였으며, 연구

자들의 해석이나 분석 결과를 독자가 검증할 수 있도록 참여

자의 기술 내용을 연구 결과에 직접 인용하였다.

7.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윤리적 고려를 위해 K대학

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1040460-A-2017-065)을 받은 

후 실시되었다. 참여자들이 연구자가 소속된 학교의 간호대

학생이므로 연구자와 참여자들의 이해관계가 없도록 약리학 

수강을 이수한 자로 한정하고, 연구자가 아닌 연구보조원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개인 면담을 시행하기 전에, 참여

자들에게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방법, 면담 진행 과정, 익명성 

보장, 철회 가능성, 약식동의서(취약한 대상자 보호를 위한), 

면담 시 녹음내용 녹취에 관한 것, 연구목적에 대한 자료 활용 

및 연구종료 후 모든 자료는 폐기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본 참여자는 자발적 동의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

전에 알리고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개인 면담 및 추가 면담자료는 참여자의 수업 및 

성적과 관련 없는 학기에 연구자가 직접 자료 수집 및 필사를 

하였다. 참여자로 수집된 자료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데이터 

파일로 보관하였으며,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보관 후 영구 삭

제할 예정이다. 모든 참여자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품

을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참여자는 학교 내

에서 실시하는 멘토-멘티 전공 심화형 학습공동체 모집(약리

학 학습동아리 팀)에 지원하여 선발된 간호대학생이다. 성별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5)

Variables Categories n (%)

Age (yr) >21  8 (53.3)
21∼25  5 (33.3)
40∼48  2 (13.3)

Sex Male  6 (40.0)
Female  9 (60.0)

Grade 3rd  13 (86.6)
4th  2 (13.4)

Academic performance
1.5∼2.4 (Low)  0 (0.0)
2.5∼3.4 (Middle)  3 (20.0)
3.5∼4.5 (Advanced)  12 (80.0)

Motivation for choosing 
a department

Aptitude and interest  8 (53.3)
Advice  2 (13.3)
Occupation  5 (33.3)

Satisfaction with major
Dissatisfaction  0 (0.0)
Moderate  3 (20.0)
Satisfaction 12 (80.0)

Learning club experience Yes  2 (13.4)
No  13 (86.6)

Study style Alone  14 (93.3)
Together  1 (6.7)

Academic course Students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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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남자 6명(40.0%), 여자 9명(60.0%)이었고, 재학생 총 15명

이고, 연령은 21세 이하 8명, 22∼25세 5명, 40∼48세 2명이

다. 이전의 학습동아리 경험 유․무에 있어 ‘있다’ 2명(13.3%), 

‘없다’ 13명(86.7%)이었다. 동아리 학습활동 운영은 매주 약

리학 수업을 마친 후 주 1회, 시간은 60분∼90분 정도였고, 모

임은 총 13회, 온․오프라인으로 학습활동을 하였다(Table 1). 

본 연구의 참여자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을 기술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52개의 의미 있는 진술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들을 분류해서 26개 하위범주, 7개 범주, 4개

의 대범주로 도출되었다. 4대 대범주는 ‘약리학 학습동아리

의 첫 경험’, ‘약리학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동료애와 유

대감 형성’ 및 ‘약리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보람’으로 분석되

었다(Table 2).

2.  대범주 1. 약리학 학습동아리의 첫 경험

참여자들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경험은 대부분 처음이었

다. 약리학 학습동아리의 첫 경험으로는 약리학에 대한 호기

심, 친구의 추천, 새로운 사회 활동에 대한 관심 및 새로운 경

험 축적하기 등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대범주 1에서는 ‘약리

학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기’ 및 ‘약리학에 쉽게 접근

하기’의 2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1) 약리학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기
참여자들은 대학 입학 후 다양한 동아리에 가입한 경험은 

있지만, 약리학 학습동아리는 처음이면서, 대부분 약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대학 생활

에 있어 다양한 학우들과 함께 학습활동을 하면 재미도 있을 

것이고, 약리학에 대한 동기가 생겨서 팀원과 새로운 사회 경

험을 쌓을 수 있다는 생각에 참여하고 있었다.

 학습동아리를 이전에는 해보지 않아서요. 새로운 경험 쌓

는다는 생각과 친구와 함께 하는 것이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참여자 6).

 학습동아리 경험도 없고, 약리학 학습동아리에 관심이 있

어서 참여했어요. (참여자 2)

Table 2. Experience Participating in a Pharmacology Learning Club 

Main category Category Sub-category

First experience of 
pharmacology learning 
circle

To genera intteerest and motivation 
for pharmacology

ㆍHaving curiosity about pharmacology
ㆍRecommendations from friends
ㆍInterest in new social activities
ㆍAccumulating new experiences

Easy access to pharmacology ㆍReducing the psychological burden of unfamiliar subjects
ㆍVarious learning methods
ㆍIntent to study pharmacology with ease

Overcoming fear of 
pharmacology course

Exploring effective learning 
methods

ㆍLearning to remember drug names easily
ㆍThe transition from simple memorization to understanding principles and 

application methods 
ㆍCoordinating complex learning content with team members
ㆍTaking responsibility
ㆍCreating regular study habits
ㆍMotivation for one's study
ㆍPreview and discuss after review

Reaching common learning goals ㆍVarious learning activities with team members 
ㆍLearning from diverse opinions and feedback 

Building a sense of 
camaraderie and 
solidarity

Receiving diverse opinions from 
team members

ㆍResolving the difficulty of coordinating time with team members
ㆍResolving feedback difficulties among team members

Developing the ability to 
collaborate

ㆍBuilding good rapport with team members
ㆍPromoting problem-solving skills and a sense of responsibility
ㆍEmpathizing and comforting each other about difficult learning
ㆍEncouraging each other during exams
ㆍRealizing that I'm not the only one struggling

Interest and reward for 
learning pharmacology

Recognition of the pharmacology 
learning circle

ㆍReflection on ineffective learning methods
ㆍAwareness of the usefulness of learning circle
ㆍA better understanding of pharmac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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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는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간호사와 함께, 또는 다른 

부서와 협력하여 간호업무를 하잖아 요. 이런 것을 보면 학습

동아리 또한 혼자서 공부가 아니라, 함께 학습하는 활동이므

로 참가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11)

2) 약리학에 쉽게 접근하기
참여자들은 약리학 과목을 수강하면서 약리학에 대한 전

반적인 것을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많은 약물을 외워야 한다

는 것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사례에 따른 약물 간호과정을 적

용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간호대학생

들은 약리학 과목은 거부감이 많은 과목이라고 인식되고 있

었다. 그러나 약리학은 기초 과목이고, 임상 실습 및 졸업 후 

간호사가 되어서도 임상 실무에서 약물 간호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참여자들은 약리학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한 번도 생각을 해 본적이 없는 과목이라 많이 어려울 것이

란 생각이 되어 학습동아리에 참여하게 되었어요(참여자 

15).

약리학 과목이 무엇을 학습하는 과목인지 구체적으로 알

지 못하고, 막연하게 많은 약물에 대 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몰라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학습함으로써 공부를 보다 

효율적이고, 좀 더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자 5)

 3.  대범주 2. 약리학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참여자들은 약리학 학습동아리를 통하여 약물에 대한 학

습 방향을 잡아가면서, 이전에 가진 약리학 과목에 대한 두려

움을 극복하기 위해 팀원 간 상호작용을 하면서 공동의 학습

을 하고 있었다. 대범주 2에서는 ‘효율적인 학습 방법의 탐색’ 

및 ‘공동의 학습 목표 성취하기’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1) 효율적인 학습 방법 탐색하기
참여자들은 약리학 학습동아리의 효율적인 학습 방법 탐

색으로 팀원들을 통하여 약물 이름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 익

히기, 혼자서 하는 기존의 단순한 암기에서 벗어나 약물의 원

리 및 적용 방법을 이해하는 것으로 전환하여 학습을 하고 있

었다. 팀원이 꼼꼼히 정리한 노트를 보고서 따라 작성하기도 

하고, 팀원이 하는 학습법을 자신의 학습법과 비교해 가면서 

학습을 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특별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하였기에 집중력이 향상된 

것 같다고 한다. 또 팀원 서로 간의 눈높이 맞추어 설명해 줌

으로써 이해가 잘 되고, 모르는 것을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해서 물어볼 수 있고, 예습 및 복습 내용을 토론할 수 있어 좋

은 학습동아리로 여기고 있었다. 참여자는 학습동아리 활동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는 자신을 발

견하기도 하였다. 학습동아리 활동 시간에 팀원들과 이야기

도 하고 싶고, 중간에 집중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팀원

들이 집중하여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는 마음을 다잡고 더 열

심히 해야 한다는 각오로 자기성찰도 하고 있었다.

동아리 구성원 한 명이 저에게 약 이름을 쉽게 외우는 방법

을 말해 주었는데, 그것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약 이름이 

된 것 같아요. (참여자 1)

약물의 기전, 상호작용 등에 대해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

누다 보니 암기를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어 머릿속에 오랫동

안 남아 있어서 좋아요. (참여자 14)

자기 공부는 자신이 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참여했어

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에 있어 동기

부여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참여자 9)

친구는 내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해 주고 본인이 이해한 것

과 암기 방법 등에 대해서 그대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모르는 

것을 알 때까지 계속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좋아요. (참여

자 6)

2) 공동의 학습 목표 성취하기
참여자들은 한 학기 동안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는 가운데, 

성장하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팀원과 함께하

는 다양한 학습 및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 속에 학습하는 학습 

공동운명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학습 목표를 성취해 가고 있

었다. 또한, 팀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학습활동에 

빠지지 않았고, 정해진 분량의 공부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

지 않고 참여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팀원 간에 서로 궁금한 

약물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주면서 약

물에 대한 이해를 높혀가고 있었다. 약리학책을 위주로 학습

을 하면서 이 약물이 어느 질환에 작용하는지, 약물의 작용기

전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팀원들과 함께 하나

씩 짚어가면서 공동의 학습 목표를 성취해 가고 있었다. 또

한, 약리학 과목은 간호사 국가고시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3

∼4학년 임상 실습 때, 전공과목 및 졸업 후 간호전문가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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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면서 공동의 학습 목표

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여러 명이 모여서 약리학 과목을 함께 학습함으로써 공부

를 보다 능률적이고, 좀 더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

아요. (참여자 14)

학습동아리 하기 전과 달리 이제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스스럼없이 팀원에게 약물 작용 중의 하나인 길항작용에 물

어보았어요. 팀원은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 주어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었어요. (참여자 4) 

4. 대범주 3. 동료애와 유대감의 형성

참여자들은 약리학 학습동아리 팀원 간 상호이해와 배려

를 통하여 동료애와 유대감이 형성되어 약리학에 관한 모르

는 부분을 하나하나씩 서로 협력학습으로 채워가고 있었다. 

대범주 3에서는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용하기’와 ‘협력하

는 능력의 신장’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1)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 수용하기
참여자들은 간호학과 특성상 많은 학습량으로 인해 학습

동아리 활동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이전과 달리 학습동

아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성향, 선호하는 학습법, 성적 

및 개인 스케쥴 등과 같은 다양한 상황을 조정해야 할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팀원 간의 시간 조율을 잘하

기 위해서, 먼저 개인별로 학습할 분량에 대해 논의를 하여 정

하고, 그 분량을 책임지고 학습해 와서 동아리 모임 날에 각자 

맡은 학습 분량을 설명해 주어 서로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활

동하고 있었다. 학습활동을 하면서, 꼭 모여서 학습해야 할 

내용 이외의 회의 및 간단한 토론은 카카오톡으로 그룹을 만

들어 상호 가능한 시간에 맞추어서 시간 조정에 대한 갈등을 

줄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개인별 학습역량에 대한 성취 기준이 다르고, 미흡

한 부분이 있어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경우에 팀원 간의 피드백

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기분이 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피드백을 함으로써 이에 대한 어려움을 극

복하고 있었다. 

 팀원이 여러 명이 모여서 처음으로 학습활동을 하다 보니 

각자 할 일도 많고,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서 시간 조율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학습활동을 하면서 카카오톡으

로 그룹 회의를 하여 상호 정보 교류를 하여 어느 정도 시간에 

대한 조정도 가능했어요. (참여자 5)

 공동으로 해야 할 학습과제를 수행해야 할 때,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하여 불충분하게 해 오는 팀원에게 수정해야 할 부

분을 기분 상하지 않도록 피드백을 하는 것이 잘되지 않아 힘

들었어요. (참여자 11)

2) 협력하는 능력 신장
간호학과 학생들은 서로 친한 학생들끼리만 정보공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친하지 않은 사이에서는 학업과 관

련된 정보를 얻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

자는 팀원들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기회가 많고, 모

르는 내용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친절하게 가

르쳐 주어서 부담스럽지도 않았다. 참여자들은 편한 마음으

로 질문도 할 수 있는 스스럼 없는 토론방 학습 운영이 좋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는 학습동아리를 하면서 

학습도 중요하지만, 동아리 팀원 간의 교류도 중요하게 생각

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자신과 비슷한 성향의 친구끼리 교류

를 하였지만, 동아리 팀원 간 학습활동을 같이 하면서 서로 대

화도 나누면서 새로운 생각이나 가치관들에 대해 알아가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는 학습동아리에 참여하는데도 불구하

고, 성적을 잘못 받으면 다른 학우들에게 창피를 당할수도 있

다는 생각에 책임감을 가지고 약리학에 더 많은 공부 시간을 

투자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대상자에 대한 약

물 간호과정에 있어 팀원과 여러 번의 의견을 검토하고, 서로 

협력하면 원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

리고 시험 기간에는 카카오톡 방에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어려운 부분을 서로 응원 및 격려를 하여 정서적 지지를 하고 

있었다. 약리학 학습에 대한 어려움은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

라, 팀원 간 교류를 하면서 같이 겪는 어려움이라는 것을 알아

가고 있었다. 

동아리 통해서 궁금한 점이나 정보를 물어 볼 수 있는 사람

이 많아졌다고 생각해요(참여자 8)

제가 몰랐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듣고 내 주변의 것들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어요(참여자 5). 

공부를 하다 지쳐 있을 때 같이 하자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이 좋았어요. (참여자 3)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지나친 공부 내용을 동아

리 팀원이 그것을 알고 나에게 알려 주어 많은 도움이 되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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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참여자 7) 

나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부하는 만큼 내가 맡

은 영역을 하지 않으면, 다른 팀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책

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했어요. 또한, 나만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 라, 친구들도 나와 같이 느끼고 있어서 안심이 돼

요. (참여자 6)

5. 대범주 4. 약리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보람

참여자들은 처음에는 약리학 과목이 어렵고 부담스럽기만 

했는데, 학습동아리의 활동 시간 증가와 더불어 이 과목이 어

렵다는 선입견이 사라지면서, 과목에 대한 학습 방법이 조금

씩 쉬워지고, 흥미와 보람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범

주 4 에 대한 범주로 ‘약리학에 대한 이해 증진’, ‘비효율적인 

학습법에 대한 성찰’ 및 ‘학습동아리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을 하고 있었다.

1) 약리학 학습동아리에 대한 재인식
참여자들의 동아리 학습활동을 통하여 자신이 공부한 내

용을 알아가게 됨에 따라 서로에게 스스럼없이 질문도 하고, 

문제를 내면서 재미있게 공부를 하였기 때문에 모르는 약물

에 대해서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이 원하

는 학습 성과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팀원의 

학습 방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비효

율적인 학습 방법을 개선해 나가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팀원이 모두 실천할 수 있는 학습법을 실행하기를 위해 동아

리 팀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팀 상황에 맞게 너무 어렵

지도 혹은 쉽지도 않게 잘 계획하여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면서 운영해 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약리학이 조금씩 쉽고 친근

함이 생겼어요. (참여자 1)

팀원이 모두 실천할 수 있는 학습법을 계획하여 실천하였

고, 특별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면서 공부에 집

중력이 좋아졌어요. (참여자 14)

우리는 미래에 간호사로서 사람들을 대하는 전문직 간호

업무를 해야 하잖아요. 학습동아 리 활동은 단순히 학습의 목

적을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학습활동을 한 것이 또 

다른 경험을 쌓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참여자 9)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질적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수

행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약리학 학습동아리 경험은 4가지 

대범주로 분류하였으며, ‘약리학 학습동아리 첫 경험’, ‘약리

학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동료애와 유대감의 형성’ 및 ‘약

리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보람’ 등의 결과로 도출하였다.

첫째, ‘약리학 학습동아리 첫 경험’에서는 참여자는 약리학 

학습동아리에서 동아리 팀원을 자율적으로 모집한다는 이야

기를 듣고 약리학을 함께 학습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 어려운 

약리학을 쉽게 공부하기 위하여 및 친구의 권유 등 다양한 동

기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지만, 생리학 선행연구에 의

하면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참여 활동은 학습자에게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과 학습에의 흥미를 준 것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나타났다[12]. 참여자는 간호학과 입학 후 

처음으로 들어보는 영어로 된 생소한 긴 약 이름 및 다양한 약

물 기전에 대한 어려움과 거부감을 줄이기 위하여 약리학 학

습동아리에 참여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도 병원미생물 

수업에 대한 한계와 용어의 생소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18],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나타났다.

둘째, 참여자는 처음에 가진 약리학 과목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탐색해 가면서, 약리

학 과목 특성상 많은 약물 이름 및 기전을 알고 적용하기 위

해, 학습동아리를 통하여 다양한 학습 방법을 익히고 있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없어 비교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습동아리에서도 차별화된 

다양한 학습 방법을 활용하여 암기가 많은 부분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들어 학습하도록 하여[19],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한 맥락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은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기 전

에는 매주 모임을 한다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고 시작하였지

만, 정규적인 모임을 하면서 규칙적인 학습 습관을 가지게 되

어 학업이 향상되었다. 약리학 성찰일지에 관한 연구에서도 

처음에는 글쓰기의 어려움, 시간 소모 등으로 부정적 인식과 

불신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꾸준하게 성찰하는 자

신을 스스로 발견하여 성찰일지의 유용성을 알아가고 있어

[12] 본 연구와 같은 맥락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는 팀원들과 함께 공동의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 방



230 Nursing and Health Issues Vol. 27, No. 2, 2022

법을 익히면서 약리학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 가는 경험을 

탐색할 수 있었다. 참여자는 수동적인 학습 태도가 능동적 학

습 태도로 바뀌면서, 바로바로 하는 학습 습관이 형성되었다. 

참여자는 학습동아리 유형 중 전문 탐구형 학습동아리의 유

형과 학습원리[20]로 일정한 수준의 약리학에 지적 능력을 

공유한 참여자이고, 약물 유형별로 스스로 선택한 주제를 가

지고 공동 토의와 탐구를 위해 각자 개인의 목표와 공동의 학

습 목표를 계획하고 팀원끼리 상호 작용을 하면서 함께하는 

동반자로 생각하고 학습을 하고 있었다. 선행연구도 학습동

아리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촉진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

었고[19], 공동체와 관련된 목표와 다양한 관계적 역동을 이

해하고 구성원이 완전한 참여자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21]. 참여자는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 속에서 학습 결과

를 성취하기 위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스스럼없이 팀원들

에게 묻고, 책임감을 가지고 설명도 자세히 해 주고 있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교사보다 친구에게 질문하기가 훨씬 쉽

고, 편하다는 점과 눈높이와 경험이 비슷한 또래 친구가 설명

하여 주는 경우 이해가 잘되는 부분이 많다고 하였고[22], 팀

원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동지애가 확고해지면서 

학습자가 책임감으로 준비할 수 있게 되고[23], 팀원들이 답

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는 것이[24],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참여자들은 학습동아리 활동 통하여 서로 간에 갈등 

요인을 해결해 가면서 이해와 배려 속에 동료애와 유대감이 

형성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팀원 간에 학습동아리 

운영 시간 조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오프라인뿐만 아

니라 온라인도 활용하고 있었다. 선행연구도 온라인과 오프

라인으로 운영하여 공동의 학습활동을 하고 있어[19], 본 연

구와 결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학습동아리 활동 중 미흡한 학

습에 대한 피드백에 대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토대로 추후

에 팀원과 학습활동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역할에 대한 분배, 

학습활동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 및 갈등 요소에 대한 

대안을 미리 설정하고, 진행할 필요성을 알아가고 있었다. 선

행연구에서도 서로 다름으로 인한 갈등은 학습동아리에서 

목표 설정과 역할분배를 하고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

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였고[25], 학습동아리의 

정착과 성장을 위해 극복해야 할 요소라고 하여[26], 본 연구

의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습동아리에 관련된 

연구는 아니지만, 팀 기반 학습을 수강한 간호대학생의 경험

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참여자들은 토론 시 상호 간 의견 대

립과 의사 표현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가운데 갈등의 문제점

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고 협력하고 있어[27] 본 연구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자는 시험을 잘못 본 팀원에게 ‘괜찮아 다음에 잘 할 수 

있어’ 같은 용기를 주면서 팀원 이상의 인간관계를 형성하여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지면서 팀원 간 서로를 이끌어 가는 리

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 연구가 미흡

하여 비교할 수 없지만, 의학 전문대학원생의 학습동아리 연

구에서도 동료 이상의 돈득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대인관

계 능력, 책임감이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주었고[25], 학습동

아리는 단순한 학습활동을 넘어 깊은 유대관계로 발전하면

서 공동체 의식이 증진되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개발하는 

기회를 체험한다는 것은[19],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참여자는 약리학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와 보람을 가지면서 약리학 지식을 습득해 가고 있

었다. 선행연구에도 학습동아리는 협동학습을 통해 지식 공

유활동이 일어나는 과정[25], 다른 사람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학습하는 상호작용 과정[28], 지식공유 활동은 학

습동아리의 핵심적인 활동[29]이라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간호대학생의 학습동아리

를 통한 임상 배치에 대한 상호주관성과 팀워크 기술 개발에 

대한 국외 선행 연구에서도 학습동아리가 학생의 경험을 기

반으로 한 실제 상황에 초점을 맞출 때 중요한 임상 능력의 개

발이 촉진될 수 있다고 한다[30]. 

이처럼 간호대학생부터 학습동아리 활동의 장점을 지속적

으로 운영하여, 장래에 임상 현장에도 간호사 학습 조직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 또한 참여자들은 학습

동아리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서는 다

른 과목 강의, 시험, 개별 과제 및 팀 과제를 수행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팀원들과 함께 학습동아리 한 경험을 토

대로 학업에 대한 어려운 부분 및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도 토

론하면서 해결해 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학습활동 참여를 

통해 팀원을 통한 새로운 학습방식을 알게 되면서 이전에 자

신이 한 학습 방법을 성찰하고, 다시 설계하면서 약리학 학습

동아리에 대하여 재인식을 하고 있었다. 또 학습동아리 활동

에 참여하면서 팀원이 모두 다 할 수 있는 실행학습에 대한 계

획을 세우고 주도적으로 학습활동을 하고 있었다. 간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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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팀기반 선행연구에서도 팀기반 학습이 학습 동기와 자

기 주도적 학습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어[31],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도 대학 학습

동아리 활동에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이고, 협력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이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팀원과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지식을 구

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5], 본 연구 결과와 같은 결

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개 대학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멘토-멘티 전공 

심화형 학습공동체 모집(약리학 학습동아리 팀)에 지원하여 

선발된 팀원으로 구성되었고, 한 과목, 한 학년만으로 하였기 

때문에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간호

대학, 전공과목, 학년을 포함한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을 비교

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의 약리

학 학습동아리 경험을 통하여 약리학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및 두려움과 부정적인 부분을 극복하여 약리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보람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탐색한 것으로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의 약리학 학

습동아리 활동 방법에 대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들이 약리학 학습동아리 참여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귀납적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다. 참

여자 15명이 경험한 대범주는 ‘약리학 학습동아리 첫 경험’, 

‘약리학에 대한 두려움 극복하기, ‘동료애와 유대감의 형성’ 

및 ‘약리학 학습에 대한 흥미와 보람’ 등 이었다. 참여자는 약

리학 학습동아리의 경험을 통하여 약리학 공부에 대한 흥미

를 조금씩 느끼면서 약리학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을 그들의 관점에서 탐색할 수 있었다. 참가자들은 약리학 학

습동아리 활동을 경험하면서 약리학이 어렵다는 편견이 사

라지고 팀원들과의 동료애와 연대감이 형성되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약리학에 대한 흥미가 생기고, 학습동아리 활동

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

나아가 참여자들은 약리학 학습동아리를 통하여 약리학에 

대한 이해를 높여서, 임상 실습뿐만 아니라, 미래의 간호사가 

되었을 때 대상자의 약물 투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간호

대학생들에 있어 저학년부터 자율적으로 기초 간호 과목에

도 학습동아리 모임을 만들어 학습역량의 향상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약리학 학습동아리에서 익힌 학습 과정을 

통하여 고학년 전공과목 및 팀 과제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호대학생들의 약리학 학습 성과를 향상할 수 있는 비

교과목 개발 및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추후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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